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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창조와 혁신은 땀과 열정에서 비롯됩니다. 땀 흘려서 얻은 것이 진정 가치 있

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가 여러분의 무대입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을 믿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를 거듭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 즐겁고 보람된 시간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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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자이툰사단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건강하지요?

여러분을 만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밝고

늠름한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정승조 장군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에 깊

은 위로와 치하를 보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라크의 치안유지와 건설지

원, 의료봉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 국내외에서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

도 대한민국을‘친구의 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장하고 믿음직합니다.

지금까지 잘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분을 대한민국 국군의 자랑스러운 용사들로 기억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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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다이만부대 장병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하태직 부대장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

와 치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보고는 받고 있지만, 그래도 늘 염려가 됩

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안보보좌관이 가서 나의 안부를 전하고 여러분의 근무

여건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아르빌을 방문할 당시 다이만부대는 찾아보지 못해 아쉬움이 컸습니

다. 다만, 우리 공군 수송기를 이용하면서 여러분의 활약과 다이만부대의 위용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2,300시간이 넘는 비행을 통해 우리 군은 물론 동맹국들의

항공 수송까지 적극 지원하는 등 맡은 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정

말 자랑스럽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 국군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막중한

사명을 다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분을 성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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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임무를 훌륭하게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

로 귀국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564

2005년 12월 25일

다이만부대장병에게보내는격려메시지




